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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풍선
빨간색인데?”
혼자 만든 AI 그림책, 아이가 이렇게 묻기 전에
쪽마다 AI에게 그림과 글을 맞춰 보게 한 이야기

다시 그리는 대신 글을 고쳤더니,
빨간 풍선은 판다 몫이 됐어요.

2쪽 그림 · 빨간 풍선

1쪽 그림 · 민트색 풍선

AI 그림책 서비스 「동화모아」 1인 운영 · 견본 「서준이의 여섯 살 생일」 1 / 10



계기 어긋남 방법 글 고치기 다시 그리기 기록 순서 정한 선 따라 하기

만드는 것도 저,
확인하는 것도 저
경기도 광주에서 AI 그림책 서비스 「동화모아」를 혼자 합니다. 부모님이 아이 이름이랑 요즘 고민
(양치,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)을 적으면 AI가 글이랑 그림으로 한 권을 만들어 줘요.
편집자도, 그림 작가도 없습니다.

10월 초에 첫 화면에 걸어 둘 견본 그림책 9권(오른쪽)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

10쪽 × 9권 = 90쪽
쪽마다 인물·물건·색을 글이랑 맞춰 보는 걸 혼자 매번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. 고치는 방법도 「그림 다시
그리기」 하나뿐이었는데, 다시 그릴 때마다 돈이 들고 새 그림에서 또 다른 흠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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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만들고 나란히 놓고 보니,
글이랑 그림이 딴소리를 했어요

생일 책 · 2쪽 그림
6쪽 글은 「민트색 풍선」인데 2·3쪽 그림 속
풍선만 빨간색

소풍 책 · 7쪽
글은 「아빠와 엄마와 누나」인데 그림에 누나가
없음

동생 맞이 책 · 3쪽
엄마가 아기 대신 작은 고래 인형을 안고 있음

읽어 주면 아이가 바로 “풍선 빨간색인데?” 할 장면들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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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을 셋으로 나눴어요.
만드는 AI, 보는 AI, 정하는 사람

만드는 AI
동화모아 원래 공정 그대로

OpenAI 언어 모델이 글
초안

OpenAI 이미지 모델이
쪽마다 그림

→

보는 AI
Claude(Claude Code), 일부러 다른 AI

1. 글의 인물·물건·색이 그림에 있나
2. 그림에만 있는 인물이 있나

3. 대사마다 누가 말했는지 보이나
4. 앞 쪽과 옷·소품·색이 같나

5. 그림 안에 글자·숫자가 있나

→

정하는 사람
저

걸린 줄마다 셋 중 하나
다시 그리기 · 글 고치기 · 그대로
두고 기록
AI가 새로 쓴 글은 제가 읽고
승인한 것만

그림을 만든 AI한테 “너 잘 그렸어?” 물어보면 같은 착오를 또 하기 쉬울 것 같아서, 보는 쪽은 다른 AI로 했습니다. 걸린 건 책별 검수 기록에 한 줄씩 남겼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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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그리는 대신,
글이 빨간 풍선을 받아 줬어요

고치기 전 고친 뒤
고치기 전 2쪽 글

“오전, 서준이는 풍선 끈을 판다에게 건넸어요.”
색이 없고, 같은 풍선을 6쪽 글은 「민트색 풍선」이라고 함

고친 뒤 2쪽 글

“서준이는 빨간 풍선을 판다에게 건넸어요.”

그림 비용 없이 글이랑 그림이 맞게 됐어요.
생일 책은 이미 한 번 다시 그린 책이라 또 그리지 않았습니다. 이제 서준이는
민트색 풍선을 받고, 판다한테는 빨간 풍선을 건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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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그린다고
꼭 나아지진 않더라고요

다시 그린 판
빵집 책

다시 그린 판
생일 책

처음 판
부엉이 책

처음 판
소풍 책

9권 중 4권은 그림을 한 번 다시 그렸는데,
2권은 다시 그린 쪽을, 2권은 처음 것을 골랐습니다.

부엉이 책은 다시 그린 판이 표지는 깨끗했는데 4쪽이 갑자기
바깥 낮 장면으로 튀어서 처음 판을 썼어요.

소풍 책은 다시 그려도 누나 옷 색이 쪽마다 달랐습니다.

그래서 다시 그리기는 한 번까지만 하고, 나머지는 글을
고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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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친 글이
새 어긋남을 만들기도 했어요

펭귄 책 2쪽 글은
“펭귄이 뒤뚱뒤뚱
앞장섰지요”, 그림 속
펭귄은 침대에 가만히

소풍 책 7쪽 “누나도 한
입”으로 바꿨는데 그림엔
여전히 누나가 없음

고친 글도 한 번 더 대조했더니 보였습니다. 이런 건 숨기지 않고 기록에 남겼어요.

책별 검수 기록의 흠 목록 (9권 합계)

31줄 → 16줄
표지 2장 새로 만들고 글 고쳐서 다시 대조한 결과입니다. 16줄엔 고치면서 새로 생긴 것도 들어
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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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를 바꿨어요.
그림이 먼저, 글은 나중
처음 만든 책에서 「별빛 토끼」라고만 적었더니 쪽마다 다른 색 토끼가 나왔어요. 인물 설명을 그림 요청 앞에
붙였더니 인물은 이어지는데, 이번엔 글이랑 그림이 딴 이야기를 했습니다.

1 그림이 먼저, 글은 나중
그림이 정해진 뒤에 글을 그림에 맞춥니다.

2 만드는 AI와 보는 AI를 나눈다
그림을 만든 AI가 자기 그림을 검사하지 않게요.

3 「그대로 두고 기록」도 선택지
다 고치려 하면 다시 그리기만 반복하게 돼요. 기록해 두면 다음에 뭐부터 고칠지가 남습니다.

10월 6일에 새로 만든 양치 책이랑
어린이집 등원 책은 처음부터 이
순서로 만들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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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보는 책이라,
미리 정해 둔 선

아이 사진은 안 받습니다
사진 올리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.

AI가 만든 책이라고 적어 둡니다
그림책 화면: “이 그림책의 글과 그림, 읽어주기 음성은 인공지능이
만들었어요.” 견본 책: “글은 그림에 맞춰 다듬었어요.”

화풍은 보통 이름으로만
수채화, 클레이풍, 콜라주처럼 고르고 작가나 스튜디오 이름은 넣지
않습니다.

입력할 때 미리 알려 주기
실제 이용자가 표현 검사에 다섯 번 거절당한 기록을 보고, 글 쓰는
자리에서 걸릴 만한 표현을 미리 알려 줍니다. 막진 않아요. 마지막
판정은 서버 검사가 합니다. 제가 만든 규칙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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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을 읽을 수 있는
채팅 AI 하나면 됩니다

그림 한 장 + 그 쪽 글을 넣고, 그림을 만들 때 쓰지 않은 AI에게

“이 그림에 보이는 인물과 물건, 색을 먼저 모두 적어 줘. 그다음 아래
글에 나오는데 그림에 없는 것, 그림에 있는데 글에 없는 것을 ‘쪽 / 글 /
그림 / 어긋남’ 표로 알려 줘. 확실하지 않으면 ‘확인 필요’라고 써.”

그림부터 적게 하는 건 AI가 글에 끌려서 그림을 대충 읽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.

1. 쪽마다 그림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그 쪽 글을 옆에 둡니다.

2. 앞 쪽 그림도 같이 넣고 옷·소품·색이 달라진 데를 물어보면 더
좋아요.

3. 표의 줄마다 다시 그리기 · 글 고치기 · 기록하기 중 하나를
고릅니다.

4. 고친 글도 같은 질문으로 한 번 더. 「확인 필요」 줄은 직접
그림을 열어 봅니다.

선생님 수업 자료, 카드뉴스, 아이한테 만들어 주는 그림책에도 그대로
맞아요. 쪽마다 맞춰 보는 양식은 함께 붙인 파일에 있습니다.

2쪽 풍선은 지금도 빨간색. 바뀐 건 글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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